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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와 문명의 길: 
문명교류의 바다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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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화)
오후 7시-9시

지중해의 역사는 세계사의 축소판이다. 과거 18~19세기의 역사해석은 지중해와 유럽의 역

사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간주한 바 있다. 서구의 일방적인 역사해석은 지중해의 경우에도, 타

자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복원되어야 한다. 타자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와 ‘너’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미 고대부터 다민족 글로

벌화의 기나긴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회성은 관계, 교류 그리고 변천의 중재요인을 

고찰하는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지중해 문명교류의 역사는, 고대의 경우 대규모 문명과 소규모 문명 간 공존의 관계구도에서 시작

된 ‘다자간 교류의 시대’, 그리스-페르시아 간 문명충돌로 야기된 ‘전쟁과 정복의 시대’, 그리고 로

마에 의한 유럽-지중해-북아프리카 문명의 통일로 정의할 수 있는 ‘로마의 지중해 통일’로 전개

되었다. 반면 중세는 게르만과 이슬람의 출현을 계기로 유럽기독교문명과 중동-북아프리카 이슬

람 문명 간 ‘이체음양 유형의 종교 문명 간 교류’로 시작되었다. 15~16세기 두 종교문명 간 교류의 

시대는 유럽기독교문명의 대항해시대를 계기로 역사의 관심을 해(海)에서 양(洋)으로 옮겨간다.

강사: 김정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시에나 국립대학교에서 

중세문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중해 문명교류의 유형과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

며, 지중해지역원의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중해지역연구』의 편집위원장

으로 있다. 저술로는 『지중해 문명교류학』, 『지중해문명교류사전』, 『지중해 다

문화 문명』, 『남유럽의 전통기록물관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중세 III』, 『

책공장 베네치아』, 『고대 로마 제국 15,000킬로미터를 가다』, 『밤의 역사』, 『

치즈와 구더기』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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